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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의 수요자 측면에 해당하는 기업체 혹은 사업체의 인력관리 및 

채용실태를 파악을 통해서, 채용 시 고려요소는 실제 사업체의 인력구성과 어떻게 일관성

을 갖고 있는지, 그와 같은 판단은 사업체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사담당

자 혹은 기업의 대표자의 인식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서울시 

지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여성인력 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채용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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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여성인력의 신규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인력채용 및 취

업 정책의 활성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

색해 보고자 한다. 

□ 주제어: 여성인력, 채용, 서울시

This study investigates how businesses, as demanders in a labor market, 

formulate their expectation on their new employees. In particular, this study 

ultimately attempts to explore 1) whether their actual workforce is consistent 

with their expectation and 2) whether this expectation-behavioral pattern 

workforce relationship leads to performance improvement. Based on survey 

study conducted on personnel officers and CEOs of businesses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n female 

employment. In doing so,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on female workforce development.

 

□ Keywords: Women Workforce, Employment, Seoul Metropolitan Area

Ⅰ. 서 론

오늘날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꼽고 있

다. 이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과 인구 구성의 특성이 점차 변화되

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즉, 정보사회나 지식기반사회에서 자본요소는 신체적･물리적 힘이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와 같은 새로운 요소가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변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그 잠재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학의 발전에 

따른 고령사회의 출현과 함께 저출산 현상의 심화는 국가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

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위기는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할 때 많은 이슈

와 과제를 제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5년 41.9%에서 1995년 48.4%로 증가하였으나 

1995년이후 2005년 52%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까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9

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절반수준인 50%에 머물고 있다.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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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요인이 크지만, 이와는 별개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

이기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2008년 OECD국가 평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약 61.3%와 비교하여 6.6%p 낮은 54.7%에 불과한 수치이다(OECD, 2009). 여

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력으로서 중요한 과제이며, 특

히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참여를 높일 수 있는지를 분

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한 연구는 이미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도 이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즉 국가인

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교육인적자원부, 2000)에 별도의 정책영역인 ‘사회통합 및 교육･

문화･복지증진’에 포함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2006년에는 여성

인적자원개발의 비중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여성인력개발 종합계

획’(2006-2010)을 수립하여 교육부, 노동부, 여성부 등 다양한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여성

인적자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문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연구문제는 바로 “왜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일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많은 연구자들

은 성별 임금격차와 직종분리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 성별 분리의 원

인에 대해서 직업에 대한 성별 선호도의 차이,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성별 인적자본 및 직무

능력의 차이, 기업의 직접적 성차별이나 여성의 진출을 가로막는 법･관습･문화 등 제도적 차

별 등을 제시하고 있다(금재호, 2002). 또 통계적 차별도 큰 설명력을 갖는데 이는 기업체 

측의 판단이 여성의 자질과 능력이 남성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 여성의 의욕을 상실

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여성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소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적 차별은 다시 인적자본투자의 효과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를 발생시키

는 근거가 되며, 그 결과 재차 통계적 차별의 근거로 작용하여 평균적인 남녀간 노동생산성

의 격차를 확대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남상균･장재호, 2003). 이 외에

도 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연령-학력 분리 현상, 또한 여성 내에서도 

젊고 고학력인 여성이 종사하는 업종과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은 여성이 종사하

는 업종간 분리현상은 여성취업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러나 업종보다 성별분리 현

상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성별 직종분리는 1990년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함

에도 불구하고 심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무엇

보다 노동시장에 여성의 진입이 활발해지면 성별 업종분리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

나 여성다수 직종으로 여성이 더욱 집중하는 현상은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금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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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과 취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에 있어서 문제점 하나 

하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으니 대안적인 접근법으로 부정적인 문

제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있어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와 

선호인력에 대한 특성의 파악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즉 부정

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요인을 발견하여 강화하는 방법을 구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의 수요자 측면, 즉 사업체나 기업들은 신규채용시 인력의 어떠

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제 기업의 인력구성에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또

한 그와 같은 기업의 인력채용시 고려요인이 실제 업무 생산성에 미치는 기여정도는 어떠한

가를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여성인력에 관한 논의는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중앙정부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정책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지역 인적자원개발이나 권역별 노

동시장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는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

획수립을 수립하고자 지역혁신역량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지역산업, 인력, 혁신주체 및 네

트워크강화, 지역혁신기반 등으로 구분하고 서울지역의 산업정책 및 관련 인적자원개발계획

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인력의 거시노동시장의 문제가 동일 지역내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분권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기반한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서울특별시 지역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적

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지역내 인적자원의 수요자 측면에 해당하는 기업체 혹은 사업

체 인력관리 및 채용실태 파악을 통해서 채용 시 고려요소는 실제 사업체의 인력구성과 어떻

게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와 같은 판단은 사업체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사담당자 혹은 기업의 대표자의 인식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서

울지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여성신규인력 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채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여성신규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방자

치단체로서 가장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인력채용 및 취

업 정책의 활성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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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여성인적자원과 관련하여 크게 취업직종과 유망직종의 연구 그리고 여성을 포함한 취업 

및 인력채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여성의 주요한 

취업 및 유망직종으로 분류되어 온 업종 및 직종에 대한 논의와 실제 활용의 특성을 이해하

고자 한다. 다음으로 취업 및 인력채용에 관한 연구는 신규취업과 재취업 등에 관한 선행연

구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여성인적자원의 취업직종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은 여성의 주요 취업 직종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

리나라는 성별 직종분리의 현상이 심화되어 왔고, 점차 여성의 취업직종이 다양화되고 있으

나 여전히 특정 업종에 여성 취업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박성정외,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정보 분석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직종이 높은 분

야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여성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제조업이나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에 여성들이 다수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저학력 저숙련 여성

근로자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근로자

인 경우는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괜찮은 일자리로 알려진 금융, 통

신, 사업서비스업이나 문화 분야 등 고학력 여성들이 취업을 원하는 분야의 여성취업자 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결과적으로 40대 이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업종분야는 실제로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여성취업의 특성을 직종에 따라 분석해 보면, 여성이 다수인 직종은 서비스직종이고, 이외

에도 판매직, 단순노무직, 사무직 등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인력수급 전망(2006-2016)에 따르면, 업종면에서 향후 

10년간 제조업의 인력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 산업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2007). 제조업분야에서 봉제나 모피제품 제조업, 섬유

제품 제조업에서 인력수요의 감소가 클 것으로 예측한 반면, 전자부품이나 영상, 음향 및 통

신장비 등 IT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동차, 트

레일러제조업, 출판인쇄나 기록매체 복제업에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들 

업종의 여성 비중은 약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여성고용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업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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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은 서비스업 분야로 사업지원 서비스

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사업서비

스업은 가장 인력수요 증가가 많아지는 업종으로 신규 고용창출의 여력이 있는 업종으로 분

류되었다. 또한 교육서비스업도 상대적으로 많은 고용창출이 가능한 업종으로 전망되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업 역시 큰 인력수요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박성정외(2008)은 이와 같은 산업구조 및 종사자 수요에 대한 인력수요 전망을 기초로 하

여 여성인력수요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해석을 하고 있다.

2. 여성인적자원의 유망직종

여성을 위한 유망직종1)은 대체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직종들 중에서 유망 직종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직종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Farr & Ludden(1999)은 70%

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직업들을 정렬하고 나서 이를 다시 유망직종의 기준에 따라 성장

률, 소득수준, 고용 창출 능력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정렬하여 여성유망직종을 도

출한 결과 보건 의료 서비스나 교육 관련직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여

성개발원(1997)은 여성들에게 권장되는 직업으로 건축공학, 의료보건, 회계, 창작예술 등 

전문기술직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공무원과 여행사, 호텔사무원, 판매직, 서비스직

도 유망직종 분야로 적극 추천되고 있다. 

나영선(1997)은 장기적인 노동력 수요가 예상되며, 여성의 상대적 우수성이 발휘될 수 있

는 직종으로 사무, 상담, 정보 및 컴퓨터, 환경, 관광･레저, 건강･보건, 대행서비스 및 소규

모 창업 분야 등 여성취업 유망분야를 7개 분야 41개 직종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노

동부(1999)가 발간한 여성유망직종 70선에는 크게 정보 및 통신직, 산업지원 서비스직, 보

건 및 복지 서비스직, 전문기능직, 일반 사무직이 포함되고 있다. 이정표･권혁규(1999)는 

대졸여성을 대상집단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여성유망직종을 선정한 결과, 산업지원 서비스

직, 복지관련 서비스직, 문화예술 관련 전문직, 관광관련 전문직, 정보관련 전문직으로 분류

하여 제시하고 있다. 김영옥외(2002)는 고학력 여성을 대상층으로 하여 산업별 직종 선정을 

위해 3단계의 선정절차를 거쳐 5대 산업분야, 24개 직종(세분류)를 선정하였다. 사업, 금융 

1) 유망직종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성장, 고임금, 총수요가 많은 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김영옥

외, 2002). 직업의 성장률은 그 직업의 성장 속도로서 성장률이 높을수록 그 직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임. 둘째는 고임금으로 개인의 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것으로 

해당 직업의 모든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반영한 것을 의미함. 셋째, 주어진 기간 내 각 직종 내에서 

새로 채용된 일자리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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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무관련 분야에는 행사 및 회의 기획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보험사무원, 마케팅/광고･

홍보 및 조사 관련사무언, 무역사무원, 비서를 포함하고 있다. 과학, 공학 및 정보 시스템 관

련 분야에는 조경설계가, 환경 및 보건위생 검사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컴퓨터 보안 전문

가, 웹개발자, 시스템 운영･관리자가 포함되었으며, 보건의료/사회 서비스 및 종교관련 분야

에는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예

술 및 스포츠 관련직에는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작가, 번역가, 제품디자이너, 시각 및 멀티

미디어 디자이너, 멀티미디어 기획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판매 및 서비스 관련직에는 여행상

품 개발원을 제안하고, 주요업무, 자격요건, 직업예시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취･창업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황

수경 외(2005)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연구’에서 

서울시 여성인적자원의 특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를 고려한 특화업종으로 체험학습 지도

사, 직업컨설턴트, 재무컨설턴트의 세 개 업종을 제시하였다. 오은진 외(2006)는 최근 산업

경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식기반사회가 급성장함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로 문화서비스 산업을 꼽았다. 특히 고학력 여성은 차세대 문화서비스 산업의 

주요 인적 자원으로써 많은 장점 및 성장잠재력을 지닌다고 전제하고 문화서비스 산업분야의 

여성유망 직종을 발굴하였다. 산업체 기초조사의 분류에 따라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유망직

종으로는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자, 작가/학예사 및 문화재 보호원, 지휘/작곡/연

주가/가수/무용가/안무가, 웹 및 멀티디자이너, 아나운서 및 리포터, 멀티미디어 기획자, 촬

영･음향･녹음･영상･녹화･편집 등, 기타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기술직, 기타 문화 및 예술 

관련직을 유망업종으로 꼽았다. 

정윤경외(2008)는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여성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킨다

고 전제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차이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노동시장의 진입이전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단계에서부터 비전통적 분야의 여성

진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망직종 발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발굴을 시도하였다. 먼저 남성이 

집중된 직종 9개 분야 21개 직종분야를 도출하고 이 가운데서 180시간의 교육훈련이 가능

하고 교육 이수 후 입직이 가능하면서 직업현장의 근로여건이 열악하지 않은 5개 직종분야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직종으로는 CNC 프로그래머, 쥬얼리 CAD, OCB 설계 및 가공, Auto 

CAD, 네트워크 설치 운영사이다.  

여성인적자원의 유망직종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노동

시장수요나 고용능력 등을 고려한 유망직종 또는 특화업종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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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상대적 우월성이나 고학력 여성대상의 직종을 제시하거나 산업별로 분류한 연구이다. 

셋째, 문화예술이나 IT분야로 한정하여 유망직종을 도출한 연구이다.

3. 취업 및 인력채용

취업 및 인력채용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신규취업에 있어서는 청소년층이나 대졸자를 중심으로 자격증이나 직업훈련을 통

한 취업(Barnow, 1986; Bloom et al., 1994)과 임금수준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재취업

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와 여성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

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김순규(2005)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개인요인, 노

동시장 환경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인요인은 성, 연령, 교육수준을 포

함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부양 가족수, 결혼유무를 나타내는 가구특성으로 구분하였다. 노

동시장 환경요인은 실직 전 임금수준과 근속기간인 노동공급과 실업률과 관련된 노동수요 측

면으로 구분하였고 그리고 제도적 요인은 급여수준과 소정수급일수 등을 고려하였다. 이 요

인들을 분석한 결과 개인요인의 경우 교육수준과 결혼여부가 유의적이었고, 노동시장 환경요

인은 실직 전 임금수준이, 그리고 제도적 요인으로는 실업급여 수준과 실업급여 반복수급 회

수가 재취업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Gueron, 1994; Riccio et al., 1994; 

Freedman, 2000).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의 활성화, 주변 환경에 대

한 사회적 지원과 실업급여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우선 지역적으로 전주시를 대상

으로 하여 범위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가구특성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실업수급권자가 재취업시 실업수급 도중이었는지 또는 종료이후에 

재취업이 이루었는지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확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채창균･김태기(2009)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졸 청년

층의 취업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공을 비롯한 출신대학이나 가구소

득과 같이 쉽게 바꾸기 어려운 변수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학교지원, 재학중 

일자리경험, 해외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등의 영향력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

를 바탕으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둔 정책보다는 프로그램이 효과를 나타내도록 내실 있고 실

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질적인 측면의 분

석과 더불어 취업준비노력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임금수준, 정규직여부, 전공분야 등과 관련

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안국･강순희(2004)는 자격취득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 자격취득이 취업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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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노동패널 1998-2001년의 4개년 자료를 개인별로 

묶어 고정효과 로짓모형, 임의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자격취득의 요인을 

보면 1998년도 이후 고졸 미만 저학력층의 자격취득이 고학력층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

다. 남성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취업자에 비해 자격취득이 많았으며, 여성은 비경

제활동상태에 있지만 잠재적 구직자인 경우에 자격취득이 많았다. 자격취득의 취업효과에 있

어서 전체와 여성의 경우 당해 연도가 아니라 1, 2년후에 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의 경우는 취득 연도에 관계없이 자격의 취업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훈련의 경우 여성은 당해연도와 1년차에 유의한 취업효과를 보이는데 반해, 남성은 당해 연

도에 오히려 부정적인 취업효과를 보이며 이전 교육훈련의 취업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났다. 한편 임금효과에 있어서 자격취득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훈련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자격취득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취업과 임금효과를 추정한 것이므로 향후에는 자격취득 분야나 종류 그리고 

등급 등을 구분하여 효과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성미(2005)는 여성 재취업과 재취업자의 고용의 질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국노동패널조사｣7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재취업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은 연령, 영유아기의 자녀, 혼인상태, 가구주 여부 등의 인적 특성과 이전직장 특성

인 사업체규모와 임금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적 특성인 사회보험의 수급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다년간의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의미있는 연구이

지만 7개년도를 모두 응답한 경우만을 사용함에 따라 2차년도의 신규 진입자를 고려하지 않

았고 이전 직장변수와 관련하여 경력과 관련된 변수 그리고 제도변수에 대한 다양화가 향후

에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강순희･노홍성(2001)은 1998년 노동패널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직업훈련이 취업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변량 로짓모형(Bivariate logit model)과 

Heckman 선택편의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과거의 직업훈련의 경험은 현재의 취업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효과에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직업훈련이 취업가능성과 임금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기본적인 한계로서 횡단면 자료의 성격상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

과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간의 사후비교만 가능하고 동일인의 직업훈련 사전사후의 비교

가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임금에 있어서 직업훈련 이전의 임금수준과 이후의 

임금수준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자료의 한계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나타

내고 있다. 

이상은(2005)은 만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을 표본으로 조사한 2001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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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의 청년패널 1-2차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이 취업과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업훈련의 취업에 대한 효과를 회귀분석모형과 개인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에서는 직업훈련이 취업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난(Chamberlain, 1980; Heckman et al., 2001) 반면에 개인고정효과를 통제

한 모형에서는 직업훈련의 취업에 대한 유의미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Grubb, 

1995). 한편 직업훈련의 근로소득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는 회귀모형, 고정효과모형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전의 연구방법을 다양화

하고 세밀한 기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고 향후 청년패널과 장년패널자료를 

통한 비교분석 그리고 다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면시계열 분석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도

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취업 또는 인력채용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전문적 경험, 그리고 노동시장환경 등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인구

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그리고 학력수준등이 포함되어 있고, 전문역량

과 관련하여 전공, 특정기술 및 자격증, 경력 및 직업훈련경험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환경은 주로 임금수준과 관련되어 있었다. 

Ⅲ. 서울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실태 분석

1. 서울시 권역별2)
･성별･종사상지위별 종사자분포

서울시의 권역별･성별 종사자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근로자 1,625,581명(41.1%), 남성

근로자 2,330,965명(58.9%)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

우 동남권, 도심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의 순으로 종사자수가 많았고, 남성의 경우 동남

권, 서남권, 도심권, 서북권, 동북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사자수는 동남권이 

2) 

   

권역 해당자치구

도심권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

동북권 강북구,광진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중랑구

동남권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성동구

서북권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강서구,양천구

서남권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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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서울 전국

자영업자

여성 43,229 47,707 42,924 37,300 38,075 209,235 1,086,098 

남성 78,256 84,472 81,067 72,049 65,565 381,409 1,617,697 

전체
121,485 

(35.584)

132,179 

(36.093)

123,991 

(34.619)

109,349 

(34.111)

103,640 

(36.738)

590,644 

(35.425)

2,703,795 

(40.169)

상용종사자
여성 204,944 373,197 114,502 189,813 142,214 1,024,670 3,481,573 

남성 317,273 608,498 161,927 335,465 201,587 1,624,750 6,293,066 

1,322,2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심권 (783,733명), 서남권(763,484명)으로 비슷한 수

치를 보였다. 그 뒤를 서북권(566,257명), 동북권(520,83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비

율을 살펴보면 동북권(44.5%), 서북권(43.9%), 도심권(42.3%)의 순으로 나타났고 서남

권(39.03%)과 동남권(38.96%)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단위로 

살펴보면 여성근로자가 6,402,857명, 남성근로자가 9,325,171명으로 나타났고 여성비율

은 서울 평균보다 낮은 40.71%로 나타났다.

<표 1> 성별 권역별 종사자분포 현황
(단위: 명, %)

구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서울 전국

여성 331,965 515,219 231,616 298,044 248,737 1,625,581 6,402,857

남성 451,768 807,020 289,217 465,440 317,520 2,330,965 9,325,171

전체
783,733 

(42.35)

1,322,239 

(38.96)

520,833 

(44.47)

763,484 

(39.03)

566,257 

(43.92)

3,956,546 

(41.08)

1,572,8028

(40.71)

()는 여성비율을 나타낸다. 자료: 통계청. 2007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여성비율을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권역별로 34%~36%의 비율을 보

였고 이는 전국기준의 40.16%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상용종사자의 경우 동북권과 서

북권이 약 41%의 여성비율을 보였고 서남권이 36.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의 평균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38.6%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일종사자는 도심권이 55%로 

가장 큰 수치로 나타났고 동남권이 3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평균은 전국평

균보다 낮은 48.7%로 나타났다. 전체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는 동남권에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모든 권역에서 자영업자와 상용종사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 권역별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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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서울 전국

전체
522,217 

(39.245)

981,695 

(38.016)

276,429 

(41.422)

525,278 

(36.136)

343,801 

(41.365)

2,649,420 

(38.675)

9,774,639 

(35.618)

임시 및 

일일종사자

여성 45,473 59,115 36,529 39,857 36,027 217,001 890,846 

남성 36,087 90,409 28,770 40,703 32,306 228,275 870,904 

전체
81,560 

(55.754)

149,524 

(39.535)

65,299 

(55.941)

80,560 

(49.475)

68,333 

(52.723)

445,276 

(48.734)

1,761,750 

(50.566)

주  : ()는 여성비율을 나타낸다.

자료: 통계청. 2007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

2. 서울시 여성의 주요 취업 직종

서울시의 경우, 2007년 사업체기초통계자료에 의거하여 산업체의 종사자 여성비율을 <표 

3>을 통해 분석해 보면,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보험 및 연금업, 음식점 및 주점

업,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에서 종사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권역별로 살펴볼 때 여성비율이 낮은 업종에서 높은 업종까지 대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고 있다. 이는 여성인력의 주요 취업업종이 정형화되어 있어 성비에 따른 취업업종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종사자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업종은 주로 서비스업종으로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등이며, 이외에도 보건업, 보험 및 연

금업(동북권)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육 및 복지서비스업과 같이 

여성친화적 직종 외에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이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과 같이 비전통적인 직종을 포함함으로써 여성의 취업직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도심권에서 전통적인 주요산업으로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어 섬유나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50%를 넘는 업종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 외에 교육･기타 개인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

업이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서 여성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업종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으로 종합건설업을 비롯하여 교육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까지 폭넓은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는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의 여성종사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북권은 주로 소규모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던 지역으로 소매업을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권역은 다른 권역과는 달리 여성종사자 비율이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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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30%미만 30~49% 50~69% 70% 이상

도심권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전문직별 공사업

- 부동산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종합기술업 등

- 소매업: 자동차제외

- 전문서비스업

- 출판업

-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교육서비스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 보험 및 연금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동남권

- 부동산업

- 전문직별 공사업

- 출판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전문서비스업

- 금융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

스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교육서비스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동북권

- 부동산업

- 출판업

-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

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

- 기타 개인서비스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소매업;자동차 제외

- 전문서비스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보험 및 연금업

서남권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부동산업

- 출판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업

- 소매업;자동차제외

- 전문서비스업

- 금융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 음식점 및 주점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 보험 및 연금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주류 산업과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

스업 등으로 서비스업종 분야와 제조업으로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포함

되고 있다. 

서남권은 해당권역의 복지 수요와 교육관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여성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서북권의 경우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외에 전통적으로 특화된 주류 산업을 갖고 있지 않은 

권역으로 여성종사자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고 하고 있는 업종으로 전문서비스업, 출판

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창고 및 운송관련과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고 있다.

<표 3> 권역별･업종별 산업체의 여성종사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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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30%미만 30~49% 50~69% 70% 이상

서북권

- 부동산업

- 전문직별 공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종합건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소매업;자동차제외

- 전문서비스업

- 출판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창고 및 운송관련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교육서비스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 보험 및 연금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자료: 서울시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7)

Ⅳ. 조사설계

1. 분석틀

이론적 배경에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취업 및 인력채용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크게 인구

사회학적 특성, 전문성측면, 그리고 노동시장의 환경관련 요인들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나타

났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그리고 학력수준등이 포함되어 

있고, 전문역량과 관련하여 전공, 특정기술 및 자격증, 경력 및 직업훈련경험 등이 주요 요인

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환경은 주로 임금수준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인력의 신규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모형을 구성

해 보면 인구사회학, 전문역량, 그리고 노동시장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인력 신규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분석을 위해 우선 기업의 측면에서 본 인

구사회학적 요소에 대한 고려, 전문역량에 대한 고려, 그리고 기업이 처한 노동시장환경의 

세가지 측면으로 분석틀을 구성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의 분석틀에서 인구사회학 요인의 세부구성요인으로는 연령, 결혼여부, 학

력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고, 전문역량에는 전공, 자격증소지여부, 직업훈련경험 등에 대한 

고려를, 그리고 노동시장환경에는 해당기업의 자본금, 매출액, 인건비를 세부요인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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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성인력 신규채용 분석모형

여성인력

신규채용

인구사회학

- 연령

- 결혼여부

- 학력정도 

전문역량

- 전공

- 자격증소지여부

- 직업훈련경험

노동시장환경

- 자본금

- 매출액

- 인건비

<그림 1>에서 제시한 여성인력 신규채용의 세가지 구분, 즉 인구사회학, 전문역량, 노동시

장환경을 세분화하여 각각 세가지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세가지 구분과 아홉가지 구성

요소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여성인력 신규채용의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선행연구

인구사회학

연령
금재호(2002)

김안국･강순희(2004)

김순규(2005)

결혼여부

학력정도

전문역량

전공
강순희･노홍성(2001)

이상은(2005)

채창균･김태기(2009)

자격증소지여부

직업훈련경험

노동시장환경

자본금
금재호(2001)

정성미(2005)

남상균･장재호(2003)

매출액

인건비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가설

위의 분석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인력의 신규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세가지 측면, 즉 인구사회학, 전문역량, 그리고 노동시장환경을 각각의 구분에 따른 구성요

인을 변수화하여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신규인력에 있어서 신규채용인원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고 인구사회학, 전문역량, 그리고 노동시장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각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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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를 조작화하여 신규채용인원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여 증명하고자 

한다. 

1) 여성신규인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관련하여 여성신규인력 채용은 실제적으로 여성인력의 양적수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노동시장, 즉 구인과 구직의 수요와 공

급의 법칙이 작용하는 시장메커니즘 속에서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자라 할 수 있는 기업체나 

사업체의 신규채용인원에 대한 정보는 여성인력관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분석에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2) 인구사회학

여성신규인력의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이 많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

구에서 이 인구사회학적 속성의 중요성이 유의적으로 증명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는 기업이 고려하고 있는 연령, 결혼여부, 그리고 학력정도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신규채용과

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H1-1: 연령에 대한 고려가 여성신규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결혼여부에 대한 고려가 여성신규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학력정도에 대한 고려가 여성신규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전문역량

신규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은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신규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이 원하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취업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전문역량의 남녀차이가 신규채

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격증과 같은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에 있어서 유의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안국･강순희, 2004). 특히, 기업체 측의 판단이 여성의 자질과 능력이 

남성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는 경우, 여성의 의욕을 상실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여성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를 소홀하게 만들 것이다(남상균･장재회, 2003). 

이렇게 신규채용과 관련한 전문성에 해당하는 전문역량을 전공, 자격증, 직업훈련경험 등

으로 세분화해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규채용을 하는 분야를 전공을 했다거나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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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을 습득하고 있다면 그리고 실제 현장과 같은 상황 속에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

면 신규인력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전공에 대한 고려가 여성신규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자격증에 대한 고려가 여성신규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직업훈련경험에 대한 고려가 여성신규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노동시장환경

여성신규인력의 채용에 있어서 앞의 인구사회학과 전문역량은 노동시장의 공급자, 즉 구

직자들에 관련된 변수들이라고 한다면, 이 노동시장환경은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사업체나 기

업체와 관련된 여건을 변수화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장환경으로 사업체의 전체

규모에 해당하는 자본금, 실제적으로 경제활동 능력이라 할 수 있는 매출액, 그리고 고용된 

인력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에 따라 신규인력의 채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H3-1: 자본금 규모가 여성신규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매출액 규모가 여성신규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인건비 규모가 여성신규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권역별･업종별 표본추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산업정책의 방향, 서울시 권역별 사업체 수 및 여성종

사자 비율,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유망 직종 도출, 권역별 전문가 및 관계자에 대한 정성

적 판단 등을 참고하였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상의 산업분류 중 중분류를 기준으로 각 권역

의 특성 및 여성친화직종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개 업종을 선정, 비비례할당 표본추출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권역별 조사업종의 모집단은 다음 표와 같다. 총15개 업종의 

모집단 규모는 22,758개로 5인 이상 사업체로 제한하였다. 이 가운데 종사자 수 5-29인의 

소기업이 19,478개로 대상사업체의 85.6%를 차지하고 있고, 30-99인의 중기업은 2,565

개로 대상사업체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100인 이상 대기업은 715개로 대상사업체의 

3.1%에 불과하다.  

권역별 조사업종의 모집단 규모를 살펴보면, 동남권이 전체 대상 사업체의 36.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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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소기업

(5~29인)
중기업

(30~99인)
대기업

(100인이상)

전         체
22,758

(100.0)

19,478

(85.6)

2,565

(11.3)

715

(3.1)

도

심

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70 1,337 26 7

출판업 596 479 78 39

전문서비스업 1,001 912 56 33

사업지원 서비스업 975 784 116 7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1 107 17 7

소    계
4,073

(17.9)
3,619 293 161

동

남

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956 796 114 4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09 220 74 15

전문서비스업 2,823 2,578 201 4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730 1,449 209 72

교육 서비스업 2,445 1,943 439 63

소    계
8,263

(36.3)
6,986 1,037 240

하고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동북권으로 대상 사업체의 22.6%, 도심권 

17.9%, 서남권 12.7%, 서북권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교육서비

스업 25.2%(5,727), 전문서비스 19.2%(4,31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062개로 대상사업체의 17.8%를 차지하였고,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

비스업 10.1%(2,288) 순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외에 보건업 6.8%(1,555), 출판업 

5.3%(1,216), 사업지원서비스 4.3%(975), 사회복지 서비스업 2.2%(508),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7%(391), 섬유제품제조업 1.6%(36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6%(36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30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3%(29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1%(254),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6%(131)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5> 기업체 모집단 현황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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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소기업

(5~29인)
중기업

(30~99인)
대기업

(100인이상)

동

북

권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369 364 5 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736 1,670 60 6

교육 서비스업 1,726 1,286 388 52

보건업 799 727 46 26

사회복지 서비스업 508 474 32 2

소    계
5,138

(22.6)
4,521 531 86

서

남

권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22 191 30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54 189 52 1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94 215 39 4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58 429 100 29

교육 서비스업 1,556 1,222 309 25

소    계
2,884

(12.7)
2,246 530 108

서

북

권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91 277 34 80

출판업 620 540 64 1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44 124 20 0 

전문서비스업 489 469 17 3

보건업 756 696 39 21

소    계
2,400

(10.5)
2,106 174 120

자료: 통계청, 2007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체 중 서울시 소재 종사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서울시 기업체 인력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5인 이상 사업체 

중 서울시에 소재한 2,500개를 선정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사업체방문 면접조사 및 응답자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조사와 팩스조사를 병행하였다. 

기간은 2009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20일 동안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기업체에서 2009년 신규채용 인력규모의 숫자를 파악하였으며, 중

요변수에 해당하는 신규채용시에 고려하는 요인들의 중요도를 ‘전혀고려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고려함(5점)’까지의 리커르트 5점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신규채용 시 고려하는 

요인들에 대한 선정은 인력개발에 관한 문헌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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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례수 구성비율 규모별 사례수 구성비율

출판업 213 8.5

소기업

(5인~29인)
2,088 83.5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04 12.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 3.8

사업지원서비스업 102 4.1

전문서비스업 318 12.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4 4.2

중기업

(30인~99인)
303 1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99 8.0

교육 서비스업 312 12.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8 3.5

보건업 200 8.0

이 중 앞서 살펴 본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에 제시된 변수들을 선정하여 실제분석에 활용하

였다. 또한, 설문에는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해당 기업체나 기업체와 관련된 여건을 대표하는 

기본적인 문항, 즉 기업체의 자본금 규모, 매출액 규모, 그리고 인건비 규모 등도 포함되었는

데, 이를 또한 분석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수집된 2,50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SPSS 

1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표본집단에 해당하는 2,500

개의 인력수요관련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3). 

크게 업종별과 규모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업종별 구분에 있어서 세가지 업종이 비슷하

게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문서비스업(12.7%), 교육 서비스업(12.5%), 의

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2.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는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에 있어서 30인 미만의 소기업이 83.5%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표 6> 여성신규인력채용 조사현황

3) 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들에 존재하는 결측치로 인해, 최종분석에서는 1,186개 기업의 현황만이 활용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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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례수 구성비율 규모별 사례수 구성비율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4.0

대기업

(100인이상)
109 4.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00 4.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0 4.0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34 5.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0 5.2

전체 2,500 100.0 전체 2,500 100.0

Ⅴ. 분석결과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앞서 제시한 분석틀에 근거하여 구성한 여성신규인력과 관

련한 요소에 대한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4) 다중회

귀분석을 중심으로 가설을 검증해 본 결과, 여성 신규인력 채용에는 앞서 이론적 고찰 및 분

석틀에서 제시된 인구사회학적 요소에 대한 고려, 전문역량에 대한 고려, 해당기업이 직면한 

노동시장환경 등의 요소들이 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유무에 

대한 고려, 자격증 소지에 대한 고려, 해당기업의 인건비 등 세 가지 변수가 여성인력 신규채

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고 있다5). 이 분석결과

를 결혼유무에 대한 고려, 자격증 소지에 대한 고려, 해당기업의 인건비 규모 등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 (Prob>F =0.0000). 한편 전체 모형의 모형적합도 (R-squared)는 0.180이며, 보정 모형적합도 

(Adjusted R-Squared)는 0.174이다. 

5) 본 논문의 기본적인 다중회귀분석 이외에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지역별로 존재할 수 있는 특이성을 통제하기 위해 클러스터링(Clustering)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클러스터링(Clustering) 분석은 관측치들 중에 그룹 간에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의 특이

성-보다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분산성(heteroschedasic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측치를 그룹별-여기서는 서울시내 각 권역별-로 묶어서 인식하도록 한 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 때의 추정치는 OLS분석의 추정치와 달라지지 않지만, 표준오차 (standard error)를 

좀 더 robust하게 계산하므로, 유의성 검정을 보다 보수적으로 판정해주게 되는 효과가 있다. 결과

적으로, 클러스터링(Clustering) 분석을 추가하더라도 본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혀진 

3개 변수에 대한 유의성에 큰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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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고려: 결혼유무에 대한 고려 

여성신규인력 채용은 실제적으로 여성인력을 포함한 산업인력의 양적수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속성이 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교성(2005)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사건사 분석을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와 고용형태

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이 영향을 미쳤고 업종과 직종에 따라 고용형태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고 했다. 강철희･유정아(2004)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재취

업 고용행태와 임금수준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전직장 특성, 성별, 학력에 

의해 고용형태와 고용의 지속성이 달라짐을 밝힌 바 있다. 안주엽(2001)은 한국노동패널조

사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재취업 고용형태를 분석하였는데, 여성 및 비가구주일 경우 비

정규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고학력자 일수록 정규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도 여성신규인력 채용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속성의 역할

에 대한 가설을 세웠는데, 이 중 특히 결혼유무에 대한 고려가 여성신규인력 채용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여성 신규인력 채용의 인구사회학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B 추정값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고려

연령 0.090 0.135 0.67 0.502

결혼유무 0.316 0.153 2.06 0.039***

학력정도 0.118 0.151 0.78 0.436

***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2. 전문역량에 대한 고려: 자격증 소지에 대한 고려

여성신규인력 채용을 포함한 산업인력의 양적수요는 또한 전공, 자격증 소지여부, 직업훈

련 경험 등과 같은 채용대상의 전문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특히, 해당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관련 분야를 전공을 했다거나, 필요한 기술자격을 습득하고 있고, 실제 현장과 같은 

상황 속에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신규인력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

해볼 수 있을 것이다(OECD, 1996; OECD, 1999; CEDEFOP, 2002). 기존의 선행연

구들 또한 신규인력 채용과 전문역량의 유무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를 다양하게 분석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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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먼저, 직업훈련 경험의 유무는 신규채용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병

희(2002), 채창균(2003)은 직업훈련 경험이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반면, 김

우영(2002)이나 김준영･전용석(2003), 황여정･백병부(2008)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거

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신규채용에 있어 자격증 소지여부의 효과 여부는 이보다 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는데, 강순희･박성재(2002)나 김우영(2002)에서는 자격증이 고용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는 반면, 4년제 졸업생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채창균 외(2005)에서는 자격증이 고

용이나 정규직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황여정･백병부(2008)에서는 오히려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졸이하의 저학력자까지 포괄하여 분석한 김안국･강순희(2004)

에서도 남자의 경우에는 자격증의 취업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채구묵(2007)에서는 

취득자격증의 전공 및 취업관련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도 여성신규인력 채용에 있어 채용대상의 전문역량에 대한 고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세웠는데, 이 중 특히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한 고려가 여성신규

인력 채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여성 신규인력 채용의 전문역량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B 추정값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전문역량에 대한 고려

전공 0.141 0.139 1.01 0.313

자격증 소지 여부 0.252 0.122 2.06 0.040***

직업훈련 경험 -0.059 0.138 0.43 0.669 

***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3. 노동시장환경: 해당기업의 인건비 규모

여성신규인력의 채용에 있어서 인구사회학과 전문역량과 관련된 요소는 노동시장의 공급

자들과 관련된 변수들인 반면, 이 노동시장환경은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사업체나 기업체와 

관련된 여건을 대표하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환경을 반영하

는 구체적 요소로 사업체의 전체규모에 해당하는 자본금 규모, 실제적으로 경제활동 능력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할 매출액 규모, 그리고 고용된 인력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 규모 등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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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였고, 이들 요소들이 여성신규 인력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였는데, 분

석결과에 따르면 고용된 인력들에게 지출되는 인건비 규모가 여성 신규인력 채용에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표 9> 여성 신규인력 채용의 노동시장환경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B 추정값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노동시장환경

자본금 -7.47e-08 3.28e-07 0.23 0.820 

매출액 1.37e-07 1.19e-07 1.15 0.250

인건비 .0000185   1.47e-06    12.63 0.000***

***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Ⅵ.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여성인력이 취업가능한 직종과 

앞으로 유망한 직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황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

로 여성인력의 채용과 관련하여 인구사회학, 전문성, 노동시장환경을 주요한 구성요소로 선

정하였다. 이 세 가지 주요 요소들을 앞서 여성인력의 취업직종으로 분류한 분야에 적용하여 

서울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인력의 신규채용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의미심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요인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

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히 ‘결혼여부’가 신규채용의 결정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되었고, 이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

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설설정의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신규채

용결정에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결정하는 경우이다. 최근의 저출산 현상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즉, 결혼 이후 이어지는 임신･출산･양육 등 

여성 생애주기의 특성으로 인적자원의 활용 주체인 사업체의 입장에서 신규채용 이후 비용으

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부담을 안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일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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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가 결혼을 선택하는가 등의 양자택일의 선택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 결혼을 미룸으

로써 저출산의 현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결혼한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사업체의 업종 및 직종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종에 따라서 결혼생활에서 얻는 경험들이 사업체에서의 ‘직장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육교사나 아이돌보미 교사 등은 결혼생활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할 수 있는 직

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의 ‘결혼여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선

택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여전히 인적자원의 활용주체인 기업이나 사업

체에서 여성의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여성 생애주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못

하고, 기업의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인식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 신규인력채

용의 결정요인은 이와 다른 분석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출산-양육의 문제는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르는 사회

적 비용부담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져야 하는데, 특히 고용주로써 기업체에 대해 결혼여성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역량과 관련된 변수에서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였

는데, 본 분석결과에서는 세 개의 변수 중 자격증 소지 여부가 여성의 신규인력채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자격증이 실제 해당 사업체나 직종의 업무지식이나 기

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채용결정의 고려요소로 의미 있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

낸다. 여기에는 출판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창작･예술 및 여가 관련 서

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업종 분야에서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한 취･창업 연계를 위해 자격증 취득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 과제로 남는다. 한편, 

전공이 여성의 신규채용결정에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이유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직무

성격이나 직무수준이 대학에서 습득한 일반적인 수준의 전공지식이 실제 사업체의 업무능력

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본 조사대상 사

업체의 직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의 업무지식 및 기술만을 필요

로 할 때, 대학의 전공이나 학력정도가 여성에 대한 신규채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변수로써 ‘직업훈련 경험’ 변수가 신규채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된 것은 현재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의 유용성이나 

활용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이 실제 업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거나 이

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훈련기관, 특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기관으로 특성화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가 직업훈련

을 계획할 때 실제 인력수요자인 사업체가 요구하는 직무능력이나 직무수준을 구체적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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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인력

개발기관의 직업훈련과 실제 여성의 취･창업이 연결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직업훈련의 유용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

다. 

셋째, 노동시장 환경 요인에서는 인건비 규모가 여성의 신규인력채용결정 요인으로 유의

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업체의 입장에서 신규인력 채용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

는 요인으로 판단되나 ‘매출액’과 같은 변수로써 신규인력채용을 위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

과보다는 인력채용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변수가 주된 고려요소로써 분석된 것은 소극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여성인력의 채용이 매출액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인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향후 여성신규채용을 크게 확

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이 연구가 더욱 의미있는 연구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측면의 연구접

근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서울시 기업체를 기본현황분석에서는 5개 권역으로 구분하기는 하

였지만 결정요인의 통계분석에서는 전반적인 분석만을 시도하였기에 이후에는 권역별 요인

들의 비교분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기업체를 소기업, 중기업, 대기

업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큰 틀에서 채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향후에는 기

업체의 규모별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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